
한국환경과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5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5, 2016

- 83 -

PA13) 부산지역 기류패턴에 따른 PM2.5 구성 성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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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부터 PM2.5가 환경기준 항목으로 설정되면서 부산지역에서는 19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PM2.5 측정

을 시작하였다. 부산지역의 2015년 PM2.5 평균 농도는 25 ug/m3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지점별로는 학

장동에서 32.4 ug/m3, 용수리에서 19.8 ug/m3의 범위를 보여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다수 있었다. 

PM2.5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유입되는 연무 또는 전구물질이 농도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고농도 PM2.5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지역의 기류 패턴에 따른 PM2.5 성분을 수치모의 하고 기류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부산지역에 도달하는 종관규모 이상의 기류 패턴을 분류하기 위하여 HYSPLIT 모델을 사용하여 2015년 

매일 15시에 대하여 연산동 지점을 중심으로 48시간 역궤적을 계산하였고 계산된 일자별 역궤적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역궤적 최종위치의 유사성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력 기상자료는 GDAS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FNL(Final)를 사용하였다. 기류패턴별 고농도 PM2.5 사례 일에 대하여 WRF/CAMx 모

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지역 PM2.5 농도 분포를 계산하였다. WRF/CAMx의 입력 기상자료는 FNL을, 입력 

배출량은 INTEX-B의 동아시아 배출량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패턴별 PM2.5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5년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류패턴을 HYSPLIT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하면 총 4개의 군집으로 구

분이 되었다. Cluster1은 우리나라의 북서쪽, 중국내륙에서 서해상을 거쳐 부산지역으로 이동해오는 경로이

며, Cluster2는 이동거리가 짧으며 우리나라의 내부 또는 인접한 주변에서 부산지역으로 이동해오는 경로이

며 50%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Cluster3은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서해안을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

는 경로이며 Cluster4는 우리나라의 남해상에서 부산지역으로 이동해오는 경로로 구분된다. 각 군집별 PM2.5 

평균 농도는 Cluster4에서 29.7 ug/m3로 가장 높았고 Cluster3에서 21.8 ug/m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국 동부

지역에서 기류가 부산지역 PM2.5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집별 사례일에 대하여 

WRF/CAMx 시스템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범위의 PM2.5 농도를 계산하였다. 각 사례일별 부산지역의 PM2.5 

성분 구성을 보면 2차 생성물질인 sulfate는 cluser1에서 8%, cluster2에서 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중국

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cluster4에서는 43%로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Nitrate의 경우 

cluster1, 2는 각각 29%, 3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cluster4에서는 2%로 그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의 PM2.5 중 2차 생성에 해당되는 nitrate, sulfate의 비율은 약 37.0-46.4%정도 나

타나고 있으나 중국 동부지역의 영향을 받는 경우 sulfate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지역에

서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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